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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

- 정부·지방정부·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 7월 15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5일(수)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

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발생한 '오송 지하

차도 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14명 사망, 16명 부상)가 발생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 왔으나, 올

해 3주기부터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

하는 한편,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에 참여한다.



 본행사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영상, 추모발

언,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16 재단 합창단 공연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

한 안전대책을 지속해서 보강·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습 폭우 시 수위가 급상승하는 기후 특성을 고려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최대 침수심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에는 최

대 침수심 5cm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기준을 한층 강화해 

선제적 통제 기반을 갖췄다.

 또한,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

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했으며, 현장의 초기 대응 공백

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적인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립 시 탈출을 돕는 비상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과 폐쇄회

로 텔레비전(CCTV) 확충, 전기설비 지상화 등을 함께 추진하며 지하공간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기억의 자리에 모인 진정한 이유

이자, 먼저 떠나신 분들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 모두가 오

늘보다 내일 더 안심하고 길을 나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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